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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번호 2-20021209


한국인 구조 공로 미장교에 훈장 수여

 글: 러셀 바셑 병장

서울 용산기지 – 지난 월요일 (12월 2일), 미 제 6 기병 여단 소속 장교 두명이  한국 여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미 육군 최고 훈장인 평화시 영웅훈장을 받았다. 
2000년 12월 10일 사고 당시1-43 항공포대 수송부 소속이었던 데이빗 더마틀레어대위 (Cpt. David A. Demartelaere)는 불길에 휩싸인 자동차에서 이순애씨를 구조해 낸 공로로 이날 훈장을 받았다. 
사고 당시 더마틀레어대위와 함께 구조에 참여 했던 제6기병 여단 본부 중대장 에드워드 워팅톤 대위 (Cpt. Edward H. Worthington)도 지난 여름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씨와 친구는 오산부근 1번 국도로 운행중 반대 방향의 음주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정면 충돌했고 마침 현장을 지나던 더마틀레어 대위와 워팅톤대위가 차를 멈추고 함께 구조 활동을 하게 된 것이었다.

“차를 멈추는 순간 차량 한대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다른 차는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는데 연기에 질식해 콜록거리는 소리로 생존자가 있음을 알고 빨리 꺼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더마틀레어대위는 말했다.

드마틀레어에 의하면 이들 두 군인은 자동차 앞 유리창을 깰 수 없어 차문 위부분을 찢어 내어 아래로 구부린 다음 비로소 이씨를 사고 차량에서 구출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씨를 제외한 희생자들은 사고현장에서 모두 사망하였다. 

훈장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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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Fort Bliss)에서 복무하고 있는 드마틀레어는  희생자들을 도우기 위해 정지하는 차량 한대도 없었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자신이 영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다.  내 안전 같은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를 거기서부터 꺼내야 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워팅톤은 오로지 생존자를 빨리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고 한다.  “그 불타고 있는 차량에서 사람을 꺼내야 한다는 것만 중요할 뿐이었다.  우리는 그 당시 사고 차량에서사람을 빼내지 않으면 그녀는 불타 죽을 것이라는 생각만 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메달을 받은 것은 정말 큰 영광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결국 3명의 사망자가 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이었다.

미 제6기병 여단장 로날드 버프킨대령 (Col. Ronald M. Buffkin)은 지난 월요일 미합중국 대통령을 대신해 수원 항공기지에서 드마틀레어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영웅적인 행위로 표창을 받는 군인에게 훈장을 달아 주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다.

버프킨은 이번 구조 활동은 한국민을 위한 미군의 복무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하면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 두명의 미군 장교가 그들의 생명을 걸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 한국민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씨를 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훈장 수여사를 맺었다.

사고후 병원과 집에까지 찾아가 이씨를 위로했던 워팅톤도 그의 지휘관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겹게 싸운 사실에 대해서 매우 감명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국민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오산 근처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이씨는 그 사고로 두 다리와 갈비뼈 몇대가 부러졌다.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이씨는 그녀의 생명을 구해준 미군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녀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더마틀레어와 워팅톤처럼 희생을 불사하는 용기로 무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수호천사와 같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억을 고귀한 선물로 오래 간직할 것이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 주십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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